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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‘1회용품 없는 청사 운영’으로 힘든

청사 주변 배달업체 어려움 해결방안 모색

- 배달음식점, 카페 대표와 간담회 개최-

○ 지난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 청사내 1회용품 반임

금지 방침에 따라 주변 배달음식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시가 해결

방안 모색에 발 벗고 나섰다 

○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8일 청사 주변 배달업체와 카페 대표들이 

참석한 가운데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 주재로 시청에서 간담회를 

개최하고 1회용품 없는 청사 운영에 따른 업체들의 애로사항과 건의

사항을 들었다. 

○ 이자리에서 중국음식점 대표는 “나무젓가락 대신 다회용 수저로 

교체해 배달하는 등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, 수거 1회용 비닐식탁보 

반입 금지로 제공하지 않자, 식사 후 용기를 신문지로 싸서 배출함에 

따라 가게에 쓰레기가 늘어나는 애로사항이 있다”고 말했다.



○ 또한, 김밥배달음식점 대표는 “그동안 1회용기로 김밥을 배달했으나 

다회용 식기로 배달하면 부피가 커져 배달료가 추가되며 회수하는

데도 비용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”고 

말했다.  

○ 청사 주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대표는 “1회용품 청사 반입금지에 

대응하고자 여러 번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컵을 구매해 테이크아웃용

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시에서 반입을 허용하지 않아 매출에 어려움을 

겪고 있다”고 주장했다. 

○ 이에 대해 시는 배달용기 배출시 신문지 대신 회수용 봉투를 지원하는 

방안을 검토하고 올바른 식기 배출방법을 전 직원들에게 안내하겠다고 

약속했다. 

○ 또한, 다회용기 전환으로 배달수수료가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

배달료에 반영하고 이를 전 직원들에게 공지하며, 여러 번 쓸 수 

있는 테이크아웃용 플라스틱컵 반입은 한시적으로 허용하되, 직원들이 

다회용컵으로 사용토록 안내해 2달 동안 시범운영해 보고 반입여부를 

최종 판단하기로 협의했다. 

○ 이 자리에서 오흥석 조정관은 “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

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는 대표님들에게 

감사드리며, 업체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과 

지원을 다해 나가겠다.”고 강조했다.


